
최상의 의류 소재에 붙이는 실키라는 이름 

 

실크와 같은 색상과 광택, 실크와 같은 발색, 실크의 가볍고 부드러움 등이라고 

하듯이 실크는 최상의 천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라미는 리닌과는 달리 그의 색

은 하얗고 매끄러운 표정을 지니고 있다. 라미에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어 견마라

는 형용이 붙어 있다. 라미의 개성은 경시되어 실키라고 하는 것은 라미에 붙이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크와 같은 광택과 피부 촉감을 면직물에 부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실켓트가공(머서화 가공이라고도 한다)이다. 면에는 면다운 맛이 있

다. 서민적 존재의 면도 그것의 최고봉은 실키이다. 실키라고 할 때의 견이라고 

함은 가잠에 의한 정련직물을 말하고 따라서 련견이라고 한다. 우수하지만 다루

기가 쉽지 않다라던가 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

여 등장한 것이 레이온이나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섬유 등의 화합섬 필라멘트 

직물이다. 실키라 함은 화합섬직물에 의한 실크와 같은 직물 옷감에 대하여 사용

하는 형용어다. 

제직에 의하여 나타내는 모양(직물 무늬)은 프린트에 의하여 나타내는 모양과

는 다른 인상을 준다. 제직하여 나타낸 모양은 무늬와 색상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바탕색과 무늬색이 같은 색상인 경우도 있다. 부직물이라고도 부른다. 부직물은 

프린트 옷감의 원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직에 의하여 나타난 색상 무늬는 프

린트에 의하여 나타낸 무늬 모양보다도 깊이라던가 두께, 무게가 있다. 프런트에

는 색상 무늬의 표현의 자유로움, 부드러움, 가벼움, 투명감이 있다. 섬세한 무늬

를 짜내기 위해서는 잔털이 없고 매끄럽고 가는 실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

한 조건에 합당한 것이 련견사로써 련견사는 생사의 상태로써 정련한 것이다. 이

러한 련견사를 사용하여 자카드 직기로써 무늬물로 한 직물을 문직이라고 한다. 

색상 무늬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는 제직사는 련견사와는 다르다. 그런데 오늘

날에는 최고급 옷감을 제외하고는 폴리에스터 섬유라던가 아세테이트 섬유 등의 

필라멘트사를 사용하는 것이 옷감에 자주 사용하고 있다. 색사를 사용하여 자수

하듯이 무늬가 떠오르게 제직한 옷감이라던가 이중직으로 겉감이 물 풍선과 같이 



부풀어올라 있어 안감과의 사이에 간격이 있어 바람이 잘 통하는 감을 느끼는 무

늬가 있는 옷감(후쿠로라고 한다) 등이 있다. 

시폰 벨빗 옷을 입고 앉아 있는다던가 비에 젖은 채로 두면 아름다운 모우가 

누워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모우가 한번 누워버리면 끝장이다. 시폰 벨빗

은 바탕이 견이고 모우가 레이온 벨빗이다. 가볍고 피부 촉감이 부드럽다. 벨빗은 

비로도라고도 한다. 이러한 벨빗의 모우는 모우로 만들기 위하여 경사를 이중으

로 사용하고 있다. 모우라고 하지만 기모가공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경사를 절단

하여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우는 모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모우라던가 모

방은 위사를 절개하여 만들기 때문에 벨빗의 예는 아니다. 우리들과 친숙한 벨비

틴이나 코듀로이 등은 파일상으로 한 위사를 절단하여 모방을 만들고 있다. 견벨

빗은 초고급의 옷감이다. 유럽의 왕후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던 옷감이었다. 시

폰 벨빗은 옷깃에 사용하기도 하고 숄이라던가 피아노 연주회의 의상으로 사용된

다. 그러한 까닭에 서민의 실용적인 옷에는 부적합하다. 견 옷감은 물에 젖는 것

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젖지 않도록 우천시에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 시폰벨빗(chiffon velvet) : 얇은 벨빗의 하나 

바닥의 경사, 위사에 견사를 사용하고, 파일경에는 레이온, 인견사 등을 사용하

여 경이중조직으로 만든 파일직물이다. 시폰이란 얇고 비쳐 보이는 일종의 경위 

크레이프를 말하는데, 이것을 벨빗 등의 파일직물 이름 앞에 붙인 것은 벨빗으로

서는 바닥이 얇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종류로는 바닥의 견사와 파일의 레이온사와의 염착성의 차이를 이용한 광선에 

따라 빛깔이 변하는 것과, 엠보스가공으로 무늬를 나타낸 것 등이 있는데, 가볍고 

비교적 부드러워 이용도가 높고, 최근에는 합성섬유만 가지고 만든 것도 생산되

고 있다. 용도는 여성복지, 숄, 장식품 등이다. 

매끄러운 련견한 천을 비벼 빨면 잔털이 일어나 뽀얗게 된다. 이러한 상태로 

된 견직물은 지금까지는 좋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세탁에 바래기도 하

고 오래 입은 듯하게 잔털이 일어난 (피브릴화라고 한다) 옷감을 좋다고 하는 유



행이 일고 있기 때문에 잔털이 일어나 희뿌옇게 된 실크 옷감에 관심이 일고 있

다. 워셔블 즉, 세탁하여 잔털이 일어난 실크옷감은 가잠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고가이기도 하고 그의 취급방법에 신중을 기한다. 워셔블 실크에 유사한 폴리

에스터 필라멘트 옷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들 종류로는 피치 페이스, 박기모

조, 파우더조 등을 칭하는 것이 이들이다. 정제 셀룰로스의 일종인 텐셀도 잔털이 

일어나 희뿌옇다. 천의 면에 짧은 모우를 가지고 있으면 색상은 희뿌옇게 보인다. 

소프트하게 느껴진다. 모우가 비벼 빨면 생기는 것으로는 진 제품의 수세가공도 

있다. 진의 옷감인 데님은 수세가공에 의하여 인디고 블루가 탈색되어 연하게 되

는데 얇은 모우가 생기고 있다. 이들이 어울려 어느 정도 매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우를 생기게 하는 방법은 천의 면을 당겨 침포라던가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내

는 것으로 이것을 기모가공이라고 하여 자주 활용한다.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

물에도 기모가공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샌드페이퍼로 문지른다. 이것을 샌

딩이라고 부른다. 기모가공에 의하지 않고서 섬유 자체가 모우가 있는 감을 나타

내도록 하는 구조로 된 폴리에스터 섬유도 있다. 

 

 

 


